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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명 통 지 서 
한 연 성 귀하 

 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

갖고 ‘제명’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.   

심사 과정  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 65 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

및 선출직 이사,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, 

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, 

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김미경 외 8인)를 구성했음.    

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4 월 27 일과 5 월 5 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

반사회적 불법 행위, 낙스 명예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.    

징계 결정 

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. 

징계 사유 

한연성씨는 이기훈 씨와 함께 직위 사칭으로 협의회 거래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, 낙스 

자금($47,510)을 탈취했음. 이는 반사회적 중범죄일뿐만 아니라 현 낙스의 재정을 고갈시켜 

집행부 운영을 마비시킨 치명적 업무방해 행위. 아울러 낙스의 명예 실추 및 회원교 대표들을 

기망한 행위이며 나아가 은행에는 재무담당자인양 서류를 제출하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

현재는 반낙스측 사무총장을 맡아 회원교를 혼란에 빠뜨림.                       

[별첨]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

 

이사장 박종권  


